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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2024. 9. 21.(토) 배포 2024. 9. 21.(토)

금번 체코 순방으로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‘원전 
동맹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

<보도 주요내용>

   MBC 「‘원전수주’ 장담했지만..“최종계약 체결 전까진 불확실」(9.21.(토)), 

오마이뉴스 「체코 대통령, 윤 대통령 앞에서 "최종계약서 체결 전엔 확실한 게 

없다"」(9.20.(일))에서 체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-체 원전협력에 

대한 우려사항을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□ 금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 확정과 

한-체코 ‘원전 동맹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구축되었음

ㅇ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플젠市를 함께 방문(9.20)하여 두코바니 원전을 

‘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’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였고,

ㅇ 양국이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백년을 내다보는 굳건한 파트

너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음

ㅇ 정상 임석 하에서 서명된 5건을 포함해 총 1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

양국 원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었음

  - 이를 통해 양국은 원전 건설, 운영·정비, 핵연료, 방폐물 관리 등 원전 

전 주기에 걸쳐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

□ 특히, 9.19(목) 파벨 체코 대통령은 정상회담에서 "한수원의 사업 최종 

수주에 낙관적이며, 이 사업이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기반이 되도록 

함께 노력하겠다"라고 언급하였으며,



 ㅇ 9.20(금), 피알라 체코 총리는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"무사히 

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"라고 발언하였음 

□ 관련 발언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일부만 보도하는 것은 오해를 초래

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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